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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화학사업에서 철수한다.

2014년 프랑스 Total과 합작한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을 방위사업과 함께 한화그룹에게 매각했고 2015년 막바지에 

삼성SDI로 합병된 제일모직 화학사업, 삼성정밀화학, 영국 BP와 합작한 삼성BP화학을 롯데케미칼에게 매각했다.

물론 삼성SDI의 배터리 사업도 화학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미련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도 있지만 합작사업을 정리하는 관계상 어찌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100% 철수로 해석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삼성그룹이 전자·반도체, 금융과 함께 3대 주축으로 키워왔던 화학사업을 왜 버렸느냐 하는 점이다. 이

재용 부회장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주력에서 밀리고 있는 화학과 방위 사업을 처분해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화학이 꼭 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사업이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제일합섬으로 시작해 제일모직을 주축으로 성장했고 삼성석유화학을 통해 폴리에스터 시장을 호령했으며 이

병철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든다는 취지에서 삼성정밀화학까지 인수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는 재벌들의 엄청난 반

대를 무릅쓰고 삼성종합화학을 통해 석유화학 사업에 본격 진입했다.

삼성종합화학을 설립하고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건설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고, 사카린 밀수로 큰 시련을 안겨주었던 삼성정밀화학을 인

수한 것도 이건희 회장의 기대를 저버린 패착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삼성종합화학은 스팀 크래커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완공

한 1990년대 초부터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매출 1조-2조원에 적

자가 2000억-4000억원에 달하는 초라한 성적을 올렸고 결국에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현대석유화학과 함께 일본 컨소시엄에게 매각

을 추진했으나 화학저널의 적극적인 반대와 삼성의 비협조로 무산됐고 Total과의 합작으로 전환했다.

삼성정밀화학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사업성 자체가 좋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워낙 강해 바

람 잘 날이 없었으며 공장에 대한 통제 자체가 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고, 삼성석유화학도 한때는 잘 

나갔으나 중국의 무지막지한 신증설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나머지 적자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삼성그룹이 화학사업을 확대한 것은 전자 및 반도체의 원부자재를 자급하는 수직계열화 체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생각되나 21세기 들어 화학인력들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환경이 급속도로 변함으로써 철

수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대의 재벌이고 전자, 반도체, 건설까지 거느린 삼성이 왜 화학사업 육성에 실패했을까? 가장 큰 이유

는 삼성이 화학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모두 외부에서 충원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스스로 극도의 만족감에 도치된 자칭 전문가들이 스스로 혁신하면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 화학기업에서 가장 비교되는 점이 바로 기술능력, 도전정신, 혁신의지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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